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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마리아………………………………………………슈베르트, 바하

· 아베 베륨…………………………………………………………모짜르트

· 이고르 왕자…………………………………………………………보로딘

· 클라라의 자장가………………………………………………………거쉰

· 크리스마스 캐롤…………………………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 등

· 우크라이나 민속음악…………………………………산 위의 짚시들 외

· 한국동요 및 가요………파란마음 하얀마음, 울산 아가씨, 마법의 성

주  최:   서울예술기획

문  의:   Tel. (02) 548-4480~2
Fax. (02) 511-7174

담당자:   김형성 대리
보도자료…………………………………………………………………서울예술기획
오데사 소년 소녀 합창단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오데사 소년소녀 합창단이 오는 11월 26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첫 내한공연을 갖는다.

맑고 순결한 음악과 완벽한 화음을 들려주는 합창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오데사 합창단은 1981년 우크라이나 성악예술의 본산이며 항구도시

인 오데사에서 창단되었으며 창단 10년만인 1991년 국제 합창음악 콩쿠르에서 1위 입상하면서 세계합창계에 화려하게 데뷔하였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에서 연주회를 가져 현지 언론의 극찬을 받은 바 있으며, 1997년 8월 30일에는 바티칸에서 교황 요한바오로 2세를 위한 연주회를 갖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10세에서 18세까지 80여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데사 합창단은 음악학교에서 최고의 실력을 지닌 교수들에 의해 정규교육과 함께 합창음악에 관한 특별교육을 받게되며 여기에서 뛰어난 연주력을 가진 30명을 엄선하여 해외 순회공연에 파견하고 있다. 

오데사 합창단은 그들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전통의상을 입고 연주하므로써,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으며 종교음악, 클래식, 현대음악, 크리스마스 캐롤, 우크라이나 전통음악을 비롯, 공연하는 나라의 현지 언어로 부르는 스페셜 레퍼토리 등 다양한 합창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합창반주는 오데사 음악 아카데미 출신들로 구성된 연주자들이 피아노, 바이올린, 플롯, 클라리넷과 우크라이나 전통악기인 아코디언, 도마라, 반두라스 등의 훌륭한 앙상블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다.

현재까지 3개의 CD와 비디오를 발매한 바 있는 오데사 합창단은 프랑스의 가장 인기있는 TV 쇼에 출연하였으며 프랑스 컬쳐, 룩셈부르크  라디오, 레바논의 소리 등의 라디오와 현지 신문과 잡지에서도 그들의 활약을 크게 다루었으며 영국의 대표적 방송사인 BBC에서는 "대단하다! 이 합창단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 동안 내가 관람했던 최고의 합창단 중의 하나이다."라고 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전통의상으로 단장한 이들이 들려주는 절묘한 앙상블은 애호가 여러분들께 늦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끼게 해 드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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